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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A類의 오만 

사랑은 자신의 地位와 立場에 딱라서 여러가 

지 偏見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偏見은 자칫 

오만을부르기가협다. 

사랑이 여러가지 펀견과 오만을 가지고 있지 

만, 아마 사랑이 사랑이라는 事實을 가지고 가 

지는 偏見보다 A類에게 가장 普遍的이며 歷史

的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 A類으l 

能力。l 自然、의 험에 미치지 옷한다고 스스로 自

認하연서 살 빼는 지금에 비하연 훨씬 렬하였다. 

빼質文明의 發達로 일부으l A類가 衣食住를 거 

의 걱청없이 解決하게 되자 이들의 偏見파 」E만 

올 그 前에 벼하연 상상할 수 없올 정도로 커져 

서 멈然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A類에까지 據大

시켜 自然을 수단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청복하 

듯이 힘에 의하여 A間도 狂服될 수 있다는 기 

계적 思考를 하게 된 것이다. 즉, 江에 다펴를 

놓아 건너고, 山을 터널올 뚫고, 바다엔 배를, 

하늘엔 111 챙기를 띄우듯이 A體도 뚫고, 끊고, 

잇고, 쩔라내고, 갈아끼우며 寄生하려는 작은 

벌례를 죽이려고 毒藥을 마쿠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한 A間으l 橫꿇는 自然의 생태계 

를 파괴하고 終局에 A間 自身도 파멸시키고 말 

리라. 

자! 그러연 A間의 흉病이 청말 그렇게 우리 

가 온갖 手段과 方法을 동원해서 퇴치시켜야 한 

악마와 같은 것인가? 事實 世t의 모든 惡이 

그 씨가 딱로 있음이 아니라 善과 正義가 행하 

여지지 않는데에서 바로 생겨냐는 것이다. 즉 

惡이란 바혹 善에서 냐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病이 딱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옳
 
R 國

바로 健康속에서 나온 것아 病이요 健康도‘ 維持

에 절대 펄요한 존재인 것이다. 좀더 깊터 생각 

하여 본다면 生命體란 를뚫과 흉病올 따;i 기 o] 

천에 生命體의 存초E에 콕 필요한 어 떤 홉則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요, 훌康과 흉病。l 관 그 

生命現象의 일부에 붙섣 名稱에 불과하다. 

요죠음, 사랑들이 흉f듣ε1 마치 惡魔냐 되 는것 

처럼 생각하고, 흉病은 엎어도 되는 것상터l 왜 

하냐닝이 만들어 놓으갔을까? 하는 傷俠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적지아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흙病이 없다연 흘康이 계속 유치되고 

A類어l 게 행복한 냐날이 유지되리라 착각하지만 

사설은 그 반대일 뿐이다. 즉, A類가 아두렇쩌 

나 행동하고 살아도 흉病이 오지 않는다띤 누가 

自身의 잘웃을 반성하며 自身으l 건캉을 를보겠 

는가? A類는 自身의 찰풋~료 病苦가 꾀속되 

어도 。 l를 감내하고 惡한 行動을 끊지 늦하는 

경우가 적지 않윤데, 病의 苦痛마저 없는 人옳 

社會는 종국에 어떻케 될_;:] 생각조차 할 수 없 

올 것이다- 도리어 흉病은 하느념이 인츄펙l 녀 

련 자비요 藥과 같은 것이다. 

요지음 洋醫學界에서는 훨。l 라는 病을 표服한 

다는 말올 흔히 하고 있£며, 신운지상에 마치 

어떤 한두가지가 해결되연 곧 훌이라는 증病。! 

모두 치유될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는 창~등 

어리석기 쩍이 없는 일이다. 

}훨이라는 病이 어찌하여 생기는지는 不間어l 

부치고 어펜 藥만을 가치고 이를 정복하려는 것 

은 안간으l 오만을 그대흐 들어내고 있다. 즉 듣 

많윤 우지한 부모가 아플의 비행을 돈으후단 해 

결하려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한두명의 不良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해결하려는 政策파 두엇。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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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수 있겠는가? 

사함。!란 自然、으1 **序룹 우시하고, 社會의 규 

범올 어기고, 自身을 속이는 생활을 한 매는 어 

떠한 흉病도 올 수 있으며, 햄만으로 생명을 빼 

앗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요만올 

버리고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요만으로 생긴 흉病을 오만으로 치료하지 말 

고 요만올 버릴 해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갚 것이다. 

Il . 醫學의 哲學과 倫理

요지음 신문지 상이 냐 雜誌에 醫흉흉倫理에 對한 

기사가 적지아니 설라고 있다. 

醫續倫理도 이 제 먼 先進國의 問題만이 아니 

라 우리냐라에서도 적지아니 싱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醫癡의 倫理란 왜 대두되게 되었는가? 

醫驚의 수준。l 낮을 혜에 는(現,代醫學者들의 

주장) 이러한 問題가 提起되지 아니하였다‘ 

즉, 20年천까지만 하여도 엄신중철이 社會問

題로 둥장되지 않았고, 安樂死가 世A의 關心올 

集中시키지 못하였다. 

즉, 奇形兒의 中紹도 과거에는 그괴 問題가 

되지 않았다. 사설 예천에는 뚫母의 題中에 있 

는 아이가 奇形兒인지 알 수 있는 方法도 있지 

않았고 미리 알펴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한 奇形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生命

을 維持시결 능녁이 없요연 그대로 死亡하는게 

보통이요, 。l에 對하여 아이으l 生命을 억치로 

연장시켜야 하느냐 아니연 그다!로 죽게 배려두 

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 

는다. 

그러 나 짧代醫學의 發達운 그냥두연, 곧 죽을 

아이도 수줄이니- 여러가지 현대커계를 동휠한 

쳐치를 하연 완천한 A間윤 아니더라도 生옮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야의 父母와 醫師들윤 아우리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같은 문제에 직연하여 한없 

는 고민을 하케 판다. 그러연 누가 이러한 苦問

을 가져 다 주었는가 ? 醫學의 發i좋이 아닌가 ? 
醫學이 發逢되지 아니하였£연 이러한 問題가 

있올 수 없는 것이 아니 쳤는가? 

이러한 꿇혐의 主꿇을 아주 二7.] 석하고 偏俠

펀 것이타고 일소에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냐 論者는 여기서 現代 醫學의 學問의 方

向에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래운에 

。l러한 異議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人間의 오반에서도 지적하였듯。l A間은 

宇짧으l 萬物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무로 自然、파 神의 搖理를 무시하고 

있다. 

A間이 하들올 낳고 달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러냐 제발 人間의 生命얀윤 自然으l 橫理에 맡기 

고 우리 醫師는 단지 그 補助만을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훌훌師는 억울하고 부땅하게 죽는 사랑을 없애 

야하는 것이 그 -次的인 훨%이겠지만, 그러냐 

죽어야할 사랑을 찰 축케 하는 것도 그 義務임 

올 잊어서는 아니펀다. 

우려 人間응 個A主義가 發達하연서 내가 죽 

£연 가족도 민족도 없고 국가도 A類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다 地球上으l 생울이 

그렇게 잘고 있는가? 자손과 동료를 위하여 기 

꺼이 죽어가고 있는 自然의 m.흥을 냉철히 관찰 

해야 할 것。l 다- 내가 아니연 아니된다가 아니 
라, 내 가 없어도 내 형제 내 자직 이 내 후배 가 

있지 아니한가? 얼마나 여유있고 느긋한 생각 

인가? 

청신적 육체척으로 거의가 죽었고 썩어버련 

한 부유한 노안을 잘리기 위하여, 수많운 A員

과 많은 동, 시간을 허 llj 하여 성창이식올 해놓 

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흉한 얼올 한냥 빼기 

는 의사냐 。l에 현혹되어 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 대중매체플 보노라면 고소을긍할수없다. 

그 IA의 生命이 그렇게 귀중한가? 그 많은 A 
間의 노력윷 그렇꺼l 한 사랑에게 쏟아야 하는 

가? 그 IA에 들어간 경 llj를 잘만 쓴다연, 척 

어도 수백영의 더 젊고 건캉한 A類를 알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동않고 힘있는 者의 橫暴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7~? 

자 이렇게 해서 A間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 

- 22-

Book Centre교보문고 KYOBO



사람이 잔 살 수 있다연 그려드 벤명으l 여지카 

있을 것이다. 그러냐, 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 

다. 얀약 이마 성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病들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사랑이 다릎 사 

랑의 장기냐 人工 장기를 갈아넣어서 그뒤로 건 

강하게 잘았다연, 。 l 는 宇숨의 法則이 순식간에 

우너져 버리고 말 것。1 다. 

人類의 아니 宇庫의 善惡、의 기 준윤 어 디에 있 

는 것인가? 이는 A類에체 이득。| 요느냐 손해 

가 오느냐에 있다. 그련데 惡을 行하여 나쁜 흉 

病에 걸려도 A間의 손으로 이플 구제할 수 있 

다연 이는 宇옮의 善惡‘으l 기준이 우너져 버리고 

마는 것。l 다‘ 

한결옴 더 냐아가, 정 말 인간이 인간의 生命

을 진정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연 。l 는 A間으l 

풍序를 송두려채 빼았아 찰 수 밖에 없다. 人問

이 良心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함이라연, 이를 

放置만 할수는 없을 것이다. 

즉 現代 醫學。l 나아가고 있는 方向윤 근본척 

£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間의 손으로 흙病을 처치할 수 있다는 생각 

을 버리고 모든 病의 治癡에 自然治짧力과 생리 

기능의 回復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人間의 손무효 決定하려 말고, 

自然파 神의 손어l 맡겨야 향 것이다. 

그래야만이 人類는 自然파 神의 위대항을 느 

끼고 또한 自身의 行옳를 조심하고 自身을 책임 

질 수 있는 안칸이 될 수 있올 것이다. 

m. 생명의 기본과 醫뿔 
韓졸훌學에서도 生命의 기본 을질로 精神氣血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생리척 역할이나, 

이들에 대한 治鷹로 處方을 열거하고는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작정적안 처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있다. 

이는 왜 그런가? 이는 생영에 대한 경외떼둔 

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율에 래한 A間으l 

處置는 아우리 기술。l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처 

치의 결과로 언간。l 。l 들을 폴 수 없었기예문cl 

아닌카 생각한다. 

그러나 現代醫學을 보라 거의 다반사로 이 생 

1껑의 기관 풍결에 다1 하여 아우런 둔려웅。l 덩 r i 

제 마음대후 갖가지 처치흘 자행하고 있지 E승촌 

가? 

1930년경 마국의학회장지에 마음파 같은 는푼 

이 게재된 알。l 있었다. 즉 醫學。l 예방에 주턱 

하며 의료시걸。l 확충되고 의사 수가 늘어나펀 

50年後에 는 인간의 흉病。l 근절되 어 醫師나 病

院。l 必要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엘마나 버리섣 

고 우매한 내용인가? 오늘날 미국의 훌훌훌휴7~ 

어떠한 국연에 처하여 있는가? 醫廳費는 출가 

어l 비하여 20년간 4∼5배나 올랐어도 붕치; 걷 

은 옐마나 많운가? 。l 는 30년대의 。l 야기간이 

아니다. 현재에도 앞무로 몇년cJ 지냐연 한쳐턱 

난치영으로 알혀진 훨이나 심장 ·신장病 등。l 

根治되려라는 망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끼 않 

는가? 

이 는 어 딘가 근본석£로 옳學뿔、想、이 잘웃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A間이 있는 곳에 흥륨운 

있게 마련이 다. 어 셰 흉病이 愚者의 건천한 生

活과 j뽕、想이 없이 단지 醫행나 聚의 힘£후 갱 

복될 수 있단 말안가? 셰상에 그러한 벙칙윤 

있올 수 없다. 즉 돈이냐 켠력만 있다연 마펴한 

生活을 하든, 어며한 病에 걸리떤 모두 f슨풍될 

수 있다연 그러한 불공펑한 얼。l 어디 었깃는 

가? 

흉病앞에는 돈이 있는 좋와 없는 者나 z; 획 7} 

높거나 낮거냐 만인이 평등하다. 그헌떼 윷代흩 

學에서는 그렇지 못하아. 둔이 있는 者는 治흉 

를 발올 수 있고, 없는 者는 治廳를 발을 수 없 

다. 

그리고 생명의 가장 基本。l 되는 것운 닫냐녘 

의 創造한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 

서 언곱한 바와 精氣神血。l 냐 A間의 죠물깐슴 

건드리지말고 그대로 두었으연 한다. 

특히 최근에 유천공학의 옳達로 인칸의 B質

마져 떤화시키혀는 과욕마져 혹 나오지 앓을까 

걱정이다. 이미 體外종精이 。l루어졌고, 유천..:<} 

치환。l 가능한 시청에 정말 만화어l 냐 냐온 인깐 

의 週{專子플 가지 고 장난을 치 는 일이 없을‘느만 
있겠는가? 

장기이식도 마찬가지다. 갈수혹 각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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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최도 펑옥긴11 지고 있는 젠뎌l 에 있어서, 장기판 

가지고 현品化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선 

다. 。l 다 얼천 國內日궤誌에 장거의 日本밀수출 

이 보도펀 얼。l 있다. 이는 장기를 가진 사함이 

자의혹 자기의 장기를 판았다하지만 냐중에 다 

의혹 자기의 장기를빼앗기는事例가없겠는가? 

생각만하여도 끔찍한 일이마. 

I'/ .機械와 A間

우리는 간혹 현재 미국인의 생 능력의 저하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보고 苦笑를 긍지 옷하곤 

한다. 우리나라라면 국민학교 2학년이연 할 수 

있는 셈을 성안 그것도 버젓이 고풍교육까지 받 

은자들야 하지 뭇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의 문맹윷은 세계 어느냐라 옷지 않게 높다. 도 

대체 。1 는 어쩌펀 얼인가? 우리나라 사랑들은 

미국이라연 가장 찰 살고, 모듣 것이 가장 잘 

딸달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랑도 가장 유능 

하고 유식한 사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美國에서 공부하고 온 사항。l 연 가장 유식한 사 

람으호 생각하고 있다. 그러냐 다릎 것은 몰라 

도 미국안。l 유능하고 유식하다는 것운 천혀 우 

리 생각과 반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도대체 어디에 그 理由가 있겠는가? 울혼 여러 

가지 理由가 있겠지만 파도한 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자동화가 그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 

한다. 

기계의 사용흐로 생산력이 늘어냐고 생활。l 

펀려해지기는 하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A間의 

모든 能力운 감소하고 있는 것。l다. 

醫學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該斷올 기계에 의존하여 처리할 예 賢師 자신이 

할 수 있는 강지 능력과 판단력은 찰수록- 퇴화 

한다는 사실올 알아야 한다. 또한 더욱 重要한 

事實윤 人間윤 종국에 가서는 기계를 가지고도 

옹바를 판단올 내리기 힘들 정도로 모든 판단력 

마져 감퇴하여 버렬 것이다. 

도한 정정 복장해지고 사용법。l 쉰지않은 기 

계가 냐오고, 기계는 또 다른 기계의 수요를 만 

들어 내고 있으며, 기계의 교체시간은 정점 단 

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 이에 必要한 

u] 용은 차치하고바도 c] 관 운영하기란 협단말인 

가? 현재 국내에 둘어와 있는 첨단 의학기기가 

그 使用이 제데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질이다. 공연허 환자를 위압하기 위한 

장식으호 쓰여지고 있는 기기가 아마 척지 않으 

리라 생각한다. 

우려가 흔히 쓰고 있는 현미경 하냐만 하더라 

고 그 용뱀을 정확히 익혀야만이 그 현미경이 

제데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물며 최근의 

복장한 기기들은 그 사용뱀을 배운다는 것이 쉽 

지 않은 것응 당연한 엘이다. 

냐아가 기기가 제데로 使用된다연, 모든 판단 

을 기계에 맏긴다연 그러연 결국 醫師는 무엇을 

하는 사랑인가, 기계 조종사인가? 

아무리 기계가 발단한다 할지라도 A間보다 

냐은 기계가 있겠는가? 단지 A間이라는 기계 

는 인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이다. 개발 

얀 찰 한다연 몇 수천대의 기계라 할지라도 한 

A間올 당할 수 없으리라 특히 의학에 있어서 

말。l 다. 

참2..로 어려운 。l 야기지만, 기계는 A間의 손 

얀에 틀어올 수 있는 것안을 사용해야 할 것이 

다. 도리여 A間이 기계의 성부릉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v. 합성약의 문제점 
藥物의 꿇與目的。l 했果를 거두는떼 있겠지만 

그러 냐 藥이 라연 어 머 까지 나 服用後에 安全性。l

있어야 할 것。l 다. 

우리냐라에서는 아칙 雙網에 래한 統計가 없 

지만 마국의 통계에 의하연 종합영원의 경우 

100건에 1건 팔로 약화카 발생하고 病院과 藥局

의 경우 7∼8건에 히-냐썩 藥網가 發生한다고 한 

다. 

이러한 정도로 약화가 發生하는 源因윤 투약 

상의 過誤로 因한 것도 있지만 태반。l 驚勳自體

가 가지고 있는 有훔作用 혜푼。1라고 하니 참~ 

호 통단할 얼。l 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연 洋藥운 왜 이렇게 많은 問題點을 가칠 

수 밖에 없는지 ? 이는 洋醫學에 理꿇自體에 모 
순을 가지고 있기 혜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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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將內의 어 떤 生理몇素가 필요하다던가 커L 

족하마고 하여 이를 공바로 체내에 注入시키는 

것。l 잘웃되어 있다. 

가장 알기 쉬운 例로 안슈련。l 부족하다 하여 

야를 합성하여 體內에 注入하여 驚民病올 治擾

하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合理的인 처치법 같 

지만 마시한번 생각하여 볼 빼 그렇지 웃함을 

알 수 있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에서 生훌되는 

모종의 상풍이 질이 낮고 수요에 모자란다 하여 

外國의 우수한 商品올 그대로 수업하여 국내에 

유홍시키연 우선은 국민。l 생팔이 便利해질 수 

있겠지만, 종국에 그 商品을생산하던工楊운門 

을 닫아야 할 것이며, 그혜까지 축적되었던 기 

숭아냐 생산시설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후 인슈련올 體外후 부터 주업 

시키면, 미약하냐마 인슈련을 생산하고 있던 體

內의 기능을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연 우리 韓醫學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이러한 病을 치료하고 있는가? 

韓흩훌뿔에는 애초에 안슈련같윤 蔡。l 없올 뿐 

만아니라. 이러한 。l흔。l 통용되고 있지 않다. 

즉 체내에 인슈련 生塵。l 부족하다연 그 원인。l 

어머에 있는가를 찾아서 치료할 뿐이다. 다시말 

하연 韓醫學에서는 驚民病올 中部에 熱이 축적 

되어 발생한 것이라 보고. 그 축척의 원인이 思

慮의 過度에 있느냐. 原味의 過度한 성취에 있 

느냐. 賢水의 부족에 있느냐 等올 딱져서 치료 

할 따릎이다. 

그러으로 韓톨훌뿔的안 方法으로 驚民病。l 치료 

되었다연, 다사 재발。l 찰 돼지않올 수 있는 長

點。l 있는 것이다. 

洋훌훌學에서 크게 자랑하고 있는 抗生劃의 경 

우도 。l와 마찬가지이는. 사량의 청상 生理擬能

이 유.::o:] 펀다연 어떠한 細萬도 體內에서 흉病올 

야기시킬 수 없다. 細園의 發生要因은 그대후 

둔체 이미 發生한 細園만 죽이는 方法윤 하푸속 

히 지양해야 될 방법。l 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

을 알게 모르게 A類의 건캉울 얼마냐 뿜치고 

있냐를생각하여 폴 혜 통단올 금할 수 없는 일 

이다. 

韓藥이라 하여 副作用이 없는 것윤 아니다. 

그러나 합藥응 辦證윤 정확히 하고 이에 알맞는 

JJif.方을 구성하였융 경우-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 

음을 단정할 수 있다. 단지 이 辦證과 處方의 

구성이 高度의 技衛올 要하기 혜문에 어혀운 점 

이 있다. 

그러냐 그 方法이 어렵다하여 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方理가 옳다연 그 拖行。l 아우 

리 어렵다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개발하여 써야 

할 일이다. 

結 를죠 
P다 

위에서 현대의학의 問題點에 대하여 몇가지를 

論述하였는바 다음과 같윤 結훌움을 내 렬 수 있겠 

다. 

I. A間이 텀然을 지배하고 니아가 A間을 生

理作用마져 지배하겠마는 생각을 버려야만。l 휠 

實한 醫學發展아 이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 

리는 흉病을 마치 악마와 같이 형요하고 있는데 

사실 f동病윤 外部에서 들어요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自體內에서 생기는 것。l요. 우리의 健康올 

維持하는데 필수부가결한 存在로 。l해되어야 할 

것。l 다. 

그러고 똘뿔의 發展윤 醫癡器械와 쫓品의 개 

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윤 아니고, A間으l 感知

力의 개발과 생리기능의 표確한 理解에서 올 수 

있다. 

따라서 現代뚫學윤 그 醫學의 基本思想‘을 다 

시 검토하여 自然의 성리에 순응하는 方向으혹 

나아가야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가 해 

결되리라 사료원다. 즉 현대의학운 동양의학사 

상올 배 타하지 말고 과감히 수용할 빼 現ft홈뿔 

도 發廣할 수 있고, 東西醫學의 융합도 달성휠 

수 있을 것。l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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